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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대한상공회의소 맞손…산림탄소 
거래 활성화로 탄소중립 기여

-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를 통해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가능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과 탄소감축인증센터를 연계하는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림, 산림경영, 도시숲 조성, 목재‧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등 산림탄

소흡수원 증진활동을 통해 인증된 흡수량을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사회공

헌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주, 기업 등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확보한 산림

탄소흡수량을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리·운영하는 ‘탄소감축인증센터’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에서 중복거래 방지 기능을 

통해 산림탄소흡수량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과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을 실천하는데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할 수 있다.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산주까지 대상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산림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탄소거래와 감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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